
전원공급기(Power Supply) 개론 
컴퓨터나 그 주변기기, TV, 라디오, 오디오 시스템 등 모든 전기기기는 직류전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직류전원은 전지를 통해서 공급하거나 AC 아답터라는 형태의 

전원공급기를 통해서 공급하거나 또는 자체에 AC 를 직류로 바꾸어 주는 전원회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모든 전기기기에는 직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전원공급기의 시장은 년간 50 억 달러를 넘는 수요를 가지고 있다.  

전기기기에 적정한 전원을 공급해 주는 전원공급기에는 3 가지 형태가 있다.   

① DC/DC 콘버터,  

② AC/DC 전원공급기 

③ DC/AC 인버터 

앞의 두 가지 경우는 직류전원을 공급해 주는 전원공급기이고 세번째 경우는 직류로부터 

교류를 공급해 주는 경우이다. 

여기서는 직류를 만들어 주는 앞의 두 가지 경우를 보기로 한다. 

교류를 직류로 바꾸어 주는 경우는 다음 기능을 하면서 고효율과 저비용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정류(Rectification) : 입력되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어 주는 작용. 

2. 전압변환(Voltage Transformation) : 입력되는 전원을 필요한 전압으로 높낮이를 바꾸어 

주는 과정. 

3. 여과(Filtering) : 교류를 정류하였을 때 잔류하는 교류성분(Ripple)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4. 전압조정(Regulation) : 입력전압의 변동, 사용 요구전압, 온도변화 등에도 필요한 

전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것. 

5. 격리(Isolation) : 입력전압과 출력전압이 전기적으로 격리가 되도록 해 주어야 한다. 

6. 보호(Protection) : 외부로부터의 순간적인 높은 전압이나 순간적인 정전에 대해 보호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전원을 필요한 전압의 높낮이로 바꾸어 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입력전원을 전체를 콘덴서에 넣어서 필요한 만큼씩 뽑아 쓰는 형태로서 이것을 

선형전원공급기(Linear Power Supply)라 하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높은 물 탱크에서 물을 

바가지로 퍼서 필요한 만큼 작은 탱크에 저장하며 쓰는 방법으로 전기적인 스위칭을 

이용하여 높은 탱크에서 낮은 탱크로 이동시키고 이것을 스위치모드 전원공급기(Switching 

Power Supply)라 한다.  

선형전원공급기는 입력 정현파가 맥류로 잔류하기 때문에 그 크기는 입력전압보다 작으나 

스위치모드는 매우 짧은 전압변화를 주기 때문에 이 짧은 전압덩어리(Spike)는 코일성분을 



만나서 엄청나게 큰 스파이크 전압을 만들어 주게 되어 이의 제거를 위한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이상적인 전원공급기는 전압변동이나 부하전류의 변동, 또는 온도의 변화에 상관 없이 

맥류가 없는 일정한 전압을 공급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아래의 그림은 이상적인 

전원공급기와 실제의 예를 비교한 것이다. 

 

아래의 그림은 실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선형전원공급기 회로이다. 두 회로 모두 

양파정류를 하는 경우이다. 앞의 회로는 트란스에서 양파를 정류할 수 있도록 두배의 

전압이 나오도록 권선의 수를 두배로 가진 경우이고 뒤의 회로는 브릿지 정류회로를 

이용하여 양파정류를 하는 경우이다.  앞의 경우는 트란스의 크기가 커지고 뒤의 경우는 

정류용 다이오드가 두배로 필요하므로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위의 양파정류회로에 콘덴서를 붙여주면 콘덴서에 저장되는 전자는 부하저항으로 흘러 

나갈 때까지 저장되게 되고 저장량보다 흘러나가는 양이 적으면 양이 줄어들다 다시 

정류다이오드 쪽에서 오는 전자를 받아서 저장(충전)하고 다시 내보내고(방전)하여 그림과 

같은 파형이 된다. 



콘덴서가 일차적인 정류활동을 한 후에 존재하는 맥류를 제거하기 위한 회로가 

구성되어야 한다.  여기에 정류회로를 붙이면 완전한 정류를 한 직류전원 공급기가 된다.  

정류회로는 트란지스터와 제너다이오드를 붙여서 구성한 간단한 회로에서 온도보상과 

순간변화에 대한 대응 등 많은 요소들을 감안하여 집적회로로 구성된 정류용 집적회로가 

있다.  대표적인 정전압/정전류용 집적회로는 723 이다. 

간단한 정전압회로 

에미터폴로워에 제너다이오드를 쓰면 임의의 직류전원 공급기를 쉽게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림에서 첫번째는 제너다이오드전압이 바로 베이스에 걸리게 되어 에미터는 

베이스전압에서 0.6v 차이가 나는 전압으로 고정된다.  전류는 에미터 전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트란지스터의 전류용량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제너다이오드의 전압을 가변저항으로 분할하여 베이스에 연결해 주면 임의의 전압을 

0v 에서 제너다이오드 전압까지 얻을 수 있다. 



 

일반적인 전원공급기회로는 온도에 의한 변화와 입력전원의 변동, 그리고 출력측의 

부하의 변동 등에 의한 영향을 최대로 억제하고 또한 일정 전압을 주고, 일정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을 기본적인 필수 기능으로 한다.  여기에 회로자체를 과전압과 과전류에서 

보호하기 위한 부가기능과 부하의 비정상적인 변동으로부터 회로를 보호하고 부하자체가 

파손되는 것을 보호하기위한 기능들이 추가되어 설계된 회로를 제품으로 만든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내셔날 세미콘닥터회사가 설계한 723 시리즈 전원공급회로 IC 이다.  

또한 고정전압용 전원공급회로의 대표적인 것으로 7805, 또는 305 시리즈이다.  

제조회사들이 제공하는 이러한 IC 들의 내부 기능회로와 대표적인 응용회로들을 아래에 

소개한다. 

 



 

 



 

 



 

 



 



 

 



 

 



스위칭 전원공급기(Switch Mode Power Supply) 

반도체 제조기술과 회로소자의 기술발달로 선형전원공급기(Linear Power Supply)에 비해 

효율이 높고 에너지밀도가 높은 스위치모드 전원공급기가 점점 많이 사용되어가고 있다.  

특히 컴퓨터를 비롯한 디지털기기의 경우는 대부분이 스위치모드 전원공급기를 사용하는 

실정이다.  

스위치모드 전원공급기는 다음과 같은 동작을 시킨다. 

 

아래 표에 선형전원공급기와 스위치모드 전원공급기의 일반적인 장단점을 비교한 예를 

보기로 한다. 

표에서 보면 입력전원변동이나 부하변동에 대해서는 선형전원공급기가 훨씬 유리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개의 경우는 스위치모드 전원공급기는 전단계에 

선형전원공급기를 쓰고 다음단계에서 스위칭을 해 준다.  스위치모드 전원공급기의 동작은 

물이 높은 탱크에서 낮은 탱크로 옮겨주면서 낮은 탱크의 물높이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해주는 경우와 같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높은 물탱크에 수도꼭지를 달아서 

열었다 닫았다를 하며 물의 양을 조절해 주어야 한다.  이것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들여다 

보면 수도꼭지를 열어놓은 상태와 닫은 상태는 아래 그림과 같다. 



 

낮은 탱크의 물리 적으면 소도꼭지를 오랫동안 열어 물을 많이 받아주어야 하고 물이 

많으면 잠간만 열어주어 조금만 받아 들여야 한다.  이런 역할을 하는 위의 그림을 보면 

이것은 일반적인 파형에서 矩形波(Square Wave)라 표시되는 모양을 하고 있고 이 구형파의 

폭을 넓게 또는 좁게 해주는 경우이다.  이러한 구형파 중에서 폭이 좁은 파형을 

펄스(Pulse)파형이라 한다.  즉 이 형태는 펄스파형의 폭을 넓게 또는 좁게 해주는 것과 

같다.  이것을 펄스폭 변조(Pulse Width Modulation)이라 한다.  

이렇게 펄스폭 변조를 하는 것은 전자적으로 정밀하게 제어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최근 기술이 발달되기 전까지는 실용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이론은 무게를 줄이려는 

군용장비의 요구 때문에 1960 년대 초에 이미 개발되어 일부 군응용에서 사용되고 있었으나 

보편화된 것은 1980 년대 후반이다.  

전압을 전해준다는 것은 물탱크에서 물을 전해주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물은 전기에서 

전자를 탱크로부터 옮겨주는 것과 같다.  전자라는 물을 탱크에서 옮겨주기 위한 스위칭은 

그림에서와 같다.  출력 Vo 은 값을 평균하여 Vi*ton/T 로 주어짐을 알 수 있다.  즉 

( ) ont
T

평균 =  

ton 을 감소시키면 Vo 이 감소됨을 알 수 있다.  이 방법이 펄프폭 변조(Pulse Width 

Modulation)방식이다. 

이것은 앞의 예에서의 물탱크를 다시 예로 본다면 커다란 물탱크에 채워져 있는 물을 

작은 물탱크에 덜어서 쓰는 데 작은 물탱크의 물이 줄어들면 수도꽂지를 열어주어 물이 

보충되도록 하는 것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일정시간마다 한번씩 확인하여 



수도꼭지를 열고 닫도록하게 하는 것으로 수도꼭지를 여는 시간은 작은 물탱크의 물의 양에 

따라 길게 또는 짧게 열어주게 된다.  이러한 경우가 전자적인 기능으로 펄스폭변조(Pulse 

Width Modulation)라고 한다. 

스위치 모드전원공급기의 스위칭을 이용한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에 가장 

간단하면서 널리 쓰이는 한 가지가 버크(Buck : 바께츠) 형이다.  이것은 코일의 역기전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입력전압의 일부를 스위칭해서 코일에 보내주고 코일에서 생기는 

역기전력을 이용하여 부하에 일정한 양의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형태로 아래 

그림과 같다.  이 회로는 매우 단순하고 부품의 수도 적어서 잘 이용하면 매우 유요하다. 

버크형 전원공급기는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낮춰서 공급해주는 경우에 널리 

쓰인다.  그래서 흔히 스텝다운 전원공급기(Step Down Voltage Regulator)라고 한다.  특히 

군용장비의 경우 직류 28V 를 로직회로 직류 5V 로 낮춰주는 데 많이 이용된다.  

트란지스터에 전류가 흐르는 시간 즉 ton 때는 출력전압이 너무 낮다는 것을 감지한 

경우이다.  그러면 전류 iq 가 흘러서 코일 L 에서의 지연을 거쳐 서서히 출력전압 Vo 가 

증가하기 시작한다.  출력전압 Vo 가 일정한 크기를 초과하면 감지회로는 트란지스터를 

작동중지 시킨다. 즉 toff 가 된다.  그러면 코일은 역기전력에 의해 전류를 계속 흘려야 

하므로 다이오드를 통해 전류가 계속 흐르며 서서히 감소하는 형태가 되어 출력전압은 낮은 

삼각형 모양을 하며 계속된다.  여기서 중요한 부품은 다이오드가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스위칭을 해 주어야 한다.  스위칭 속도가 빠를수록 트란지스터의 동작 중단과 동시에 

코일의 역기전력이 계속적으로 전류가 흐르는 통로를 마련하게 되어 회로전체에 전류를 

공급하는 데 중단이 없어진다.  마찬가지로 스위칭에 쓰이는 트란지스터는 최근에는 

대전력용의 MOSFET 가 사용된다.   

직류에서 직류 또는 교류에서 직류로 바꾸어 주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또는 그 반대로 낮은 전압에서 높은 전압으로 바꾸어 주어야 할 경우가 

생긴다.  대개는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회로의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이지만 앞으로 보편화될 PDP 표시장치나 파란색의 

숫자표시장치인 냉음극 표시관 등의 작동을 위해서는 높은 전압을 요구한다.  



아래 그림과 같은 스위칭전원공급기는 낮은 전압에서 높은 전압으로 만들어 주는 

경우이다.  이 경우를 Boost Regulator 라 한다.  이 경우는 5V 의 전원공급기에서 12, 또는 

15 심지어는 150V 정도 까지 높여준다. 

 

 



 
 

 Product Product status Pricing* Package 
type Leads Packing 

method 

KA723 Full Production $0.317 DIP 14 RAIL  

KA723D Full Production $0.37 SOP 14 RAIL  

KA723DTF Full Production $0.37 SOP 14 TAPE REEL 

 

DC 전원공급기 용어해설  

1. DC 전원공급기 : Battery 와 같은 전기를 공급해 주는 장치. 

2. CV(Constant Voltage)모드 : 원하는 전압값에 출력전압을 맞추어 주면, 부하저항의 크기에 

따른 전류의 값에 관계없이 일정한 출력전압을 주는 것을 말한다. 

3. CC(Constant Current)모드 : CV 모드와는 반대로 원하는 전류값을 정해주면, 부하저항의 

크기에 관계없이 부하를 통해 흐르는 전류는 일정한 값으로 정해지는 것을 말한다. 

4. CV/CC Mode Crossover : 원하는 출력전압값과 출력전류값을 각각 입력했을 때, 

출력전압값을 출력전류값으로 나눈 값이 걸어준 부하저항보다 크면 CV 모드로 동작하게 

되고, 걸어준 부하저항보다 작으면 CC 모드로 동작하게 된다.  예를 들어 출력전압 5V 에 

http://www.fairchildsemi.com/products/analog/packaging/pdip14.html
http://www.fairchildsemi.com/products/analog/packaging/14sop225b.html
http://www.fairchildsemi.com/products/analog/packaging/14sop225b.html


출력전류 100 ㎃를 쎗팅했다고 했을 때 부하를 1 ㏀을 걸어주었다면 출력전압은 5V, 

출력전류는 5 ㎃가 되고 여기에 100Ω을 걸어주었다면 출력전압은 5V, 출력전류는 50 ㎃가 

된다.  즉 1 ㏀을 걸었거나 100Ω을 걸었거나 전압은 일정하게 5V 가 되어 CV 모드가 된다.  

즉 부하저항을 1 ㏀, 100Ω과 같이 출력전압 5V 를 출력전류 100 ㎃로 나눈 50Ω보다 큰 

값으로 걸어주면 CV 모드가 되고, 부하저항을 5Ω으로 걸어주면 출력전류는 100 ㎃, 

출력전압은 0.5V, 10Ω으로 걸어주면 출력전류는 100 ㎃, 출력전압은 1V 로 출력전류가 

일정하게 되어 CC 모드가 된다. 

5. CC/CV 모드를 위한 예제 : 만일 CC mode 에서 1Amp 로 Power supply 를 사용하고 

싶은데, 부하저항이 1ohm 이라면, 먼저 전류를 1Amp 로 입력하고, 전압은 1V 보다 큰 값을 

넣으면 CC mode 로 동작하게  된다. 

6. ripple(리플) : 직류 속에 포함된 맥동분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정류기의 출력 파형은 

전지에서 얻어지는 직류와 같은 일정한 파형으로 되지 않고, 전압이 끊임없이 변동하고 

이것은 교류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하고 리플이 많으면 

잡음의 원인이 된다. 

8. ripple attenutation factor(리플 감쇠율) : 정류기의 출력은 리플이 많이 포함된 맥류이므로 

그대로 사용할 수 없고 평활 회로를 통해 일정한 직류로 만들어 사용하여야 한다. 이 평활 

회로에서 lVrmf 전압이 얼마나 감쇠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리플 감쇠율로서 다음식으로 

나타낸다. 

 

ripple factor(맥동률) : 교류분을 포함한 직류에 있어서 평균값에 대한 교류분의 실효값의 

비를 말한다. 

 


